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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tried to explore the event impact relieving effect when bilateral auditory 

stimulation used in eye movement desensitization reprocessing psychotherapy was presented alone 

without the procedure provided by the counselor used in this treatment technique. Subjects who scored 

more than 22 points on the revised event impact scale were recruited and randomly assigned to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In the case of the experimental group of seven subjects, PHQ-

9, GAD-7, and IES-R were performed at the baseline measurement, and bilateral auditory stimulation 

and images of natural scenery were provided for 20 minutes while recalling recent event impact 

experiences, and second measurements were made using three scales. Afterwards, the same stimulus 

was presented again for 20 minutes, and third measurements were performed. In the case of the control 

group of five subjects, only the same images containing natural scenery without auditory stimulation 

were presented twice for 20 minutes each, and the three scales were measured a total of three times. The 

results of the group by time interaction effect analysis and post hoc analyses confirmed that the isolated 

presentation of bilateral auditory stimulation had significant effects on depression, anxiety, and event 

impact stabilization. 

 

Keywords: Eye Movement Desensitization Reprocessing, Bilateral Auditory Stimulation,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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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에서는 안구운동 민감소실 재처리 심리치료에서 쓰이는 양측성 청각자극을 이 

치료 기법에서 쓰이는 상담자가 제공하는 절차 없이 단독으로 제시하였을 때의 사건 충격 

완화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개정판 사건충격 척도에서 22점 이상을 받은 피험자를 

모집하고 실험군과 대조군에 무선 할당하였다. 7명의 실험군의 경우 기저선 측정에서 PHQ-9, 

GAD-7, IES-R을 실시하고 최근에 겪은 사건 충격 경험을 떠올리게 하면서 20분에 걸친 양측성 

청각자극과 자연 풍경이 담은 영상을 제공하고 세 개의 척도를 사용하여 2차 측정을 

실시하였다. 이후 같은 자극을 20분간 다시 제시한 후 3차 측정을 실시하였다. 5명의 대조군의 

경우 청각 자극이 없는 같은 자연 풍경만을 담은 영상을 20분씩 두 번 제시하고 총 세번 

척도를 측정하였다. 집단x시기 상호작용 효과 분석과 사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양측성 

청각자극의 단독 제시는 우울, 불안, 그리고 사건 충격 안정화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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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었다. 

 

핵심어: 안구운동 민감소실 재처리, 양측성 청각자극, 우울, 불안, 사건 충격 

 

1. 서론 

EMDR은 외상 및 스트레스 사건 안정화에 효과가 입증된 근거기반 치료이다[1]. 

EMDR은 최근에 정신병적 증상의 완화에도 적용되는 등[2] 그 적용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이 치료에서는 전형적으로 양측성 빛자극을 통해 안구 운동을 유도한다. 최근의 한 

동물 실험 연구에 따르면 특정 소리를 주고 이와 동시에 전기 충격을 주어 공포학습을 

시킨 쥐를 공포 탈학습 시키는 조건에서 EMDR에서 사용하는 양측성 빛자극을 줄 경우 

공포 탈학습이 촉진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기제에는 상구에서 편도체에 이르는 

뇌 신경 회로의 억제 기전이 관여하는 것이 밝혀졌다[3]. 이 연구의 의의는 EMDR에서 

추가적으로 상담자가 제시하는 프로토콜이 아닌 빛 자극 자체의 효과가 입증되었다는 

점이며 이를 담당하는 신경회로까지 확인된 것이 또한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인간 피험자 연구로는 정상인을 대상으로 상담자의 인지 재구조화 개입 없이 

14일간 안구 운동을 하도록 처치한 그룹과 통제군과의 비교에서 처치군만 삶의 질과 

수면의 질에서의 유의미한 개선이 보고된 바 있다[4]. 또한 안구 운동이 기존 학습한 

내용을 재인하는 기억 능력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도 있었다[5]. 

이러한 연구를 통해 EMDR에서 사용하는 빛 자극 및 다른 자극을 동일한 동물에 

대해서도 진행할 수 있고 인간을 대상으로도 진행할 수 있음이 시사되는데 본 연구자는 

이번 연구에서 인간을 대상으로 EMDR의 치료자가 제시하는 추가 과정 없는 자극 

제시만으로도 스트레스 사건 안정에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사용하고자 

하는 자극은 EMDR에서 사용하는 청각 자극인 양측성 청각 자극을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이 자극을 제시하는 조건을 실험군으로 하고 청각 자극 제시 없는 조건을 통제군으로 

하여 스트레스 사건 충격으로 인한 부적 정서 완화 효과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양측성 

청각 자극 단독 제시의 효과를 살펴본 국내 연구는 이러한 자극의 기억능력 향상 효과를 

검증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감지하지 못하였으며[6] 해외 연구에서는 양측성 

시각 자극과 촉각 자극은 기억력 향상 효과가 유의미하게 있으나 청각 자극에 대해서는 

이러한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7]. 양측성 청각 자극 단독 제시가 

사건 충격이나 불안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EMDR 기법이 창시된 이후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빛 자극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것에 반해 청각 자극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태이다. 더 나아가 동물 연구에 의하면 심리치료 적인 부가 절차가 없는 

상태에서 자극 제시만으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관찰되었으나 대부분의 인간 연구는 

EMDR 프로토콜을 따르는 치료자가 존재하는 세팅에서 이루어져 왔으므로 자극 자체의 

인간 대상 효과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측성 청각 자극을 

단독으로 제시하는 것이 사건 충격 안정화에 유의미한 효과를 가지는 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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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피험자 모집 공고를 보고 참여한 최근에 사건 충격 경험을 겪은 남녀 성인 

중 IES-R 점수가 22점 이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군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 DSM-5에 입각한 구조화된 면접을 진행하여 PTSD의 진단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은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제외된 대상에게는 PTSD에 대한 

무료 상담이 가능한 기관을 연계하거나 본인이 원할 경우 외상을 안정화 시키는 3회기의 

무료 상담을 제공하였다. 사건 충격을 최근에 겪은 준 임상군인 모집된 총 12명의 

피험자는 무선 할당에 의해 실험군에 7명 대조군에 5명이 배정되었다. 전체 피험자의 

평균 연령은 34세였으며 남자 4명 여자 8명이었다. 실험군은 남자 1명 여자 6명으로 

구성되었고 대조군은 남자 3명 여자 2명으로 구성되었다. 대조군에 배정되어 양측성 

청각 자극에 의한 안정화 절차를 받지 못한 5명에 대해서도 실험이 끝난 후 동일한 

양측성 청각 자극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며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에 대해서 

실험 후에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리스트를 제공하였다. 또한 본인이 원할 경우 

사건 충격을 안정화 시키는 3회기의 개인 무료 상담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절차는 저자의 소속 기관의 IRB 심의(승인번호 20-1-R-04)를 통과하였다.   

 

2.2 연구 도구 

2.2.1 사건 충격 (Impact of Event Scale-Revised: IES-R) 

IES-R은 외상성 사건으로 인한 주관적 스트레스 사건의 영향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22개 항목으로 구성된 자기 보고식 척도이다. Horowitz 등(1982)에 의해 개발된 15 항목의 

척도에 Weiss와 Marmar(1996)가 PTSD의 특징 중 하나인 과각성 증상을 평가하기 위해 

7개의 항목을 추가하여 최종 22문항이 구성되었다[8]. IES-R은 일반적으로 PTSD 진단에 

권장되지는 않지만 외상 관련 임상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는 평가 척도이다. 이 척도의 

한국어 버전은 은정헌 등(2005)이 표준화했다[9].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는 .94 였다.  

 

2.2.2 우울 (Patient Health Questionnare-9: PHQ-9)  

Spitzer 등(1999)이 개발한 PHQ-9 척도의 한국어 버전을 사용하였다[10]. 한국어판 

타당화는 Kim et al. (2013)에 의해 수행되었다[11]. 이 척도는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의 우울 증상이 기능 수준을 방해하는 정도에 따라 전혀 방해받지 않는 

것부터 거의 매일까지 범위의 0에서 3까지의 척도에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판 

타당화 연구서의 내적 일치도는 .95,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는 .87이었다. 

 

2.2.3 불안 (Generalized Anxiety Scale-7: GAD-7)  

Spitzer 등(2006)이 개발한 GAD-7 척도의 한국어 버전을 사용하였다[12]. 한국어 버전은 

서종근(2015)이 타당화 하였다[13]. 이 척도는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에 대한 응답은 각 불안 증상이 기능 수준을 방해하는 정도에 따라 불안 수준을 

0(전혀 방해받지 않음)에서 3(거의 매일)까지 측정하게 되어 있다. 한국어판 타당화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는 .91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도 .9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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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실험 절차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실험 절차를 통해 진행되었다. 선정된 피험자에게 스트레스 

사건을 떠올리게 한 후 PHQ, GAD, IES-R을 1차 측정하였다. 그 이후 실험군의 경우 

스트레스 사건을 떠올린 채로 영상과 음향을 들으라는 지침을 주고 20분간 자연 경관을 

녹화한 영상과 EMDR에서 쓰이는 양측성 청각 자극이 결합된 영상을 보여 

주었다(처치1). 이 때 음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헤드폰을 사용하였다. 이 후 1차와 동일한 

세개의 척도를 2차 측정하였다. 이어서 역시 같은 지침을 주고 처치 1과 유사한 

자연경관 및 처치 1과 동일한 양측성 청각 자극이 결합된 영상을 보여 준 후 마지막으로 

세 개의 척도를 3차 측정하였다.  

통제군의 경우 스트레스 사건을 떠 올리게 한 후 세 개의 척도를 1차 측정하고 양측성 

청각 자극이 없고 다른 음향도 없는 무음인 자연 경관 동영상을 20분간 같은 지침 하에 

보여주고 2차 측정을 하였으며 이어서 무음 자연 경관 동영상을 20분간 보여 주고 3차 

측정을 하고 마무리하였다. 실험군과 통제군에 쓰인 동영상은 청각 자극 유무만을 

제외하면 각 처치별로 동일한 영상이었다. 또한 무음 영상을 듣는 조건에서도 헤드폰을 

사용하였으며 실험 안내를 직접 하는 연구자는 대상자가 실험군인지 대조군인지 알 지 

못하도록 하고 피험자도 자신이 어느 집단에 속하였는지 알지 못하도록 이중 맹검을 

시도하였다.  

 

2.4 연구 분석 

연구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4.0 version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양측성 청각 

자극 유무에 따른 집단 구분과 PHQ-9 우울 점수 반복측정치에 대한 집단X시기 일반화 

추정 방정식 분석을 진행하였다. 일반화 추정 방정식 분석은 정상성과 동분산성을 

가정하는 집단X시기 반복측정 변량 분석에 대응하는 비모수기법으로 볼 수 있다. 이어서 

GAD-7 불안 점수와 IES-22 사건 충격 점수에 대해서도 동일한 분석을 진행하여 양측성 

청각 자극의 안정화 효과를 분석하였다. 사후 분석은 역시 비모수적 기법인 프리드만 

검정의 쌍 별 사후 비교인 코노버 검정을 사용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양측성 청각 자극의 우울 안정화 효과 

양측성 청각 자극을 제시 받은 실험군과 제시 받지 않은 대조군을 집단 구분으로 

3번에 걸친 PHQ-9의 반복 측정치를 반복 측정 변인으로 상정하고 분석한 집단X시기 

일반화 추정 방정식 분석 결과에 따르면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Wald 

Chi-square=4.341, p=.037). 이 분석에 대한 정확한 결과를 [표 1]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프리드만 검정의 사후분석인 코노버 검정을 

진행하였다. 처지그룹에서만 유의미한 안정화 효과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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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우울에 대한 반복측정 변량 분석 결과 

[Table 1] Results of Generalized Estimation Equation Analysis on Depression 

 Type III 

Variables 
Wald Chi- 

square df p 

(modified model) 28.048 1 .000 

Group .415 1 .519 

Time 10.884 1 .001 

Group *Time 4.341 1 .037 

 

 

[그림 1] 양측성 청각자극의 우울 수준 안정화 효과 

[Fig. 1] Depression Level Stabilization Effect of Bilateral Auditory Stimulation 

 

[표 2] 우울 수준의 사후 분석 결과 

[Table 2] Results of Post hoc. Analysis of Depression Levels 

Control Group  Intervention Group 

   Statistic p     Statistic p 

PHQ1 - PHQ2 1.961 0.086  PHQ1 - PHQ2 4.992 < .001 

PHQ1 - PHQ3 1.569 0.155  PHQ1 - PHQ3 5.824 < .001 

PHQ2 - PHQ3 0.392 0.705  PHQ2 - PHQ3 0.832 0.422 

 

3.2 양측성 청각 자극의 불안 안정화 효과 

양측성 청각 자극을 제시 받은 실험군과 제시 받지 않은 대조군을 집단 구분으로 

3번에 걸친 GAD-7의 반복 측정치를 반복 측정 변인으로 상정하고 분석한 집단X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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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 추정 방정식 분석 결과에 따르면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Wald 

Chi-square=4.341, p<.01). 이 분석에 대한 정확한 결과를 [표 2]와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사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실험집단에서만 GAD-7의 1차 측정치에 비해 3차 측정치만 더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p<.01) 나타났다. 사후 분석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불안에 대한 반복측정 변량 분석 결과 

[Table 3] Results of Generalized Estimation Equation Analysis on Anxiety 

 Type III 

Variables 
Wald Chi- 

square 
df p 

(modified model) 36.511 1 .000 

Group 4.199 1 .040 

Time 9.246 1 .002 

Group *Time 9.246 1 .002 

 

 

[그림 2] 양측성 청각자극의 불안 수준 안정화 효과 

[Fig. 2] Anxiety Level Stabilization Effect of Bilateral Auditory Stimulation 

 

[표 4] 불안 수준의 사후 분석 결과 

[Table 4] Results of Post hoc. Analysis of Anxiety Levels 

Control Group  Intervention Group 

   Statistic p     Statistic p 

GAD1 - GAD2 0.192 0.852  GAD1 - GAD2 1.91 0.080 

GAD1 - GAD3 0.192 0.852  GAD1 - GAD3 3.83 0.002 

GAD2 - GAD3 0.385 0.710  GAD2 - GAD3 1.91 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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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양측성 청각 자극의 사건 충격 수준 안정화 효과 

양측성 청각 자극을 제시 받은 실험군과 제시 받지 않은 대조군을 집단 구분으로 

3번에 걸친 IES-R의 반복 측정치를 반복 측정 변인으로 상정하고 분석한 집단X시기 

일반화 추정 방정식 분석 결과에 따르면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Wald 

Chi-square=6.626, p=.01). 이 분석에 대한 정확한 결과를 [표 5]와 [그림 3]에 제시하였다. 

사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실험집단에서만 IES-R의 1차 측정치에 비해 2차 

측정치(p<.01)와 3차 측정치(p<.01)만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분석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5] 사건 충격 수준에 대한 반복측정 변량 분석 결과 

[Table 5] Results of Generalized Estimation Equation Analysis on Level of Event Impact 

 Type III 

Variables 
Wald Chi- 

square 
df p 

(modified model) 105.626 1 .000 

Group 1.853 1 .173 

Time 10.809 1 .001 

Group *Time 6.626 1 .010 

 

 

[그림 3] 양측성 청각자극의 사건 충격 수준 안정화 효과 

[Fig. 3] Event Impact Level Stabilization Effect of Bilateral Auditory St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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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사건 충격 수준의 사후 분석 결과 

[Table 6] Results of Post hoc. Analysis of Event Impact Levels 

Control Group  Intervention Group 

   Statistic p     Statistic p 

IES1 - IES2 0.610 0.559  IES1 - IES2 5.66 < .001 

IES1 - IES3 0.305 0.768  IES1 - IES3 9.19 < .001 

IES2 - IES3 0.305 0.768  IES2 - IES3 3.54 0.004 

  

4. 결론 및 논의 

EMDR은 Shapiro에 의해 처음 개발된 심리치료 기법으로[14][15] 트라우마를 안정화 

시키는 근거기반 치료로 시작되었으며 최근에는 번아웃 증상의 안정화에도 집단상담으로 

실시 적용될 수 있고[16] 중독 문제나[17] 우울증의 회복에도[18]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 보고되어 왔다. 또한, EMDR과 인지행동치료의 효과를 비교한 리뷰 논문의 결과에 

따르면 우울이나 불안 안정화 효과가 인지행동치료보다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PTSD 증상의 안정화에 있어서는 비슷한 효과의 크기를 갖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19]. 이러한 EMDR의 불안 및 외상 안정화 효과는 성인에서는 물론 소아 및 

청소년에게서도 안정적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0]. EMDR에서는 가장 

전형적으로 좌우로 움직이는 양측성 시각 자극이 가장 많이 사용되며 청각자극이나[21] 

촉각 자극에서도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이 밝혀졌다[22]. 

EMDR 치료자에 의해 제공되는 심리치료 절차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첫번째는 심상을 통해 스트레스 사건을 노출시킨 상태에서 안구운동과 같은 자극을 

주면서 둔감화 시키는 과정이다. 두번째는 사건으로 인해 스스로에 대해 가지게 된 

생각을 형용사 형태로 찾고 치료가 진행되면서 이것이 긍정적으로 회복되는지를 

확인하는 재처리 과정이다[23]. 

한편, 앞서 언급한대로 최근의 한 동물연구에서는 EMDR에서 사용하는 빛자극을 제 

시하는 것만으로도 공포자극의 탈학습이 촉진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상구에서 편도체에 이르는 억제 회로가 활성화되는 것이 관찰되었다[3]. 이러한 연구는 

같은 결과가 인간 피험자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또한 EMDR에서는 빛 자극과 청각 및 촉각 자극이 사용되곤 

하는데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자극들을 단독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MDR에서 쓰이는 청각자극을 최근에 사건 충격을 겪은 인간 

피험자에게 단독 제시하는 것이 사건 충격 안정화와 관련 정서 안정화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양측성 청각자극의 단독제시가 

사건충격 관련 우울증상과 불안 증상 및 사건 충격 수준 전반에 유의미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EMDR에 의한 상담자가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절차 없이도 양측성 

청각자극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우울 및 불안 수준과 사건 충격 안정화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작은 피험자수로 실험을 진행한 것에 있다고 하겠다. 보통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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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명의 각 군당 샘플 사이즈를 지키는 것이 관례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본 연구의 

샘플 사이즈는 작은 편이며 이러한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비록 

비모수적 기법으로 분석을 하였으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충분한 피험자 수를 

대상으로 실험 연구가 반복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의의는 EMDR에서 쓰이는 양측성 청각 자극의 단독 제시가 우울, 불안 및 

사건 충격 안정화에 유의미한 효과를 준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디지털 치료제 등의 개발에도 시사점을 준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 방향은 앞서 언급한대로 피험자 수가 적어서 충분한 피험자 수를 갖는 설계로 

재검증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며 더 나아가서 이번에 나타난 불안과 사건 충격 회복 

기제에 어떤 신경 회로가 관여하는지 까지를 확인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험자가 수가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낮은 검정력 상에서도 유의미한 

효과가 감지된 것과 모수 통계에서 요구하는 전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일반화 추정 

방정식 분석 결과를 고려했을 때에도 유의미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은 이 연구를 

결과를 수용할 만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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